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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

정부가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

모바일 상품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

것은 유효기간을 늘리고 환급 절차는 줄

여 휴짓조각이 되는 상품권을 줄이기 위

해서다 1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환불할

때도신분증사본통장사본휴대전화요

금 청구서는물론수신자의환불동의서

명까지 받아오게 하는 일부 업체의 환불

규정은 소비자가 환급을 포기하게 하는

행위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정부가 나

선이유다

미래창조과학부와 모바일 상품권 업

계 소비자단체등에따르면 SK플래닛은

오는 23일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

상품권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

했다

SK플래닛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

상품권을발신자가환불받고자할때 수

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자필 서명이 들

어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금액에 비

해 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

다

SK플래닛은 앞으로 상품권을 결제할

때환불대상을정해발신자도간단한절

차를거쳐환급받을수있도록했다

또 이전에는 수신자가 홈페이지나 고

객센터에서 환급을 신청하고 신분증과

통장사본 휴대전화요금청구서등을내

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품권 유효기간이

지나면 사측이 계좌정보 입력 문자를 직

접보내서류없이환급이가능하도록했

다

KT엠하우스도 이달 23일부터 신분증

사본등각종서류를받는대신아이핀이

나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로 웹상에서 환

불절차를마칠수있도록할계획이다

상품권을 살 때 환불받을 대상도 미리

선택할수있게된다

KT엠하우스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

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품권 구

매 고객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를

돌려주는 자동환불기능을 2012년 도입

한바 있다

LG유플러스도 발신자가 자사 가입자

인경우별도서류없이환불을해주도록

하고 수신자 환불규정도개선할계획이

다

상품권의유효기간도길어진다

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커피 케

이크 등으로 바꾸는 물품교환형의 경우

대부분 2개월 일정 금액을 이용할 수 있

도록하는금액형은대부분 3개월인데앞

으로는각각 6개월과 9개월로길어진다

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잊은 사이에 유

효기간이 지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

위해서다

업계와 정부는 이처럼 관련 규정이 개

선되면 고객들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

고 묻어뒀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낭

패를보는경우가줄어들것으로보고있

다

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

품권 시장이 커지고 있어 미사용 금액도

증가하고 있지만 미환급률 자체는 줄어

드는 추세라며 유효기간이나 환급 절

차를 법적으로규제할근거가없기때문

에 사업자와 협의해 이용자들의 목소리

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

말했다

김대성기자 bigkim@연합뉴스

모바일상품권환불쉬워진다

정부 가이드라인마련유효기간늘리고절차줄여

신분증통장사본제출대신휴대전화인증으로가능

TV나 냉장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

업체들이 부품보유기간을 무시하고부

품을일찍단종시켜수리를받지못하는

민원이지속적으로늘고있다

공정거래위원회가부품보유기간을설

정하고있지만 권장사항일뿐이어서있

으나마나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

소비자문제연구소컨슈머리서치는지

난2012년부터지난5월까지소비자고발

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부품보유기간임

에도부품이단종돼수리를받지못한사

례가 432건에달했다고 19일밝혔다

특히 지난 2012년 157건이던 관련 민

원 건수는 지난해 191건으로 늘었고 올

해 들어서는 5월까지 84건이 접수되는

등해마다늘어나고있다

유형별로는 가전제품이 280건으로 가

장많았고 IT기기는 118건 자동차는 34

건이었다

가전제품 중에서는 TV가 120건으로

가장 많았고 냉장고(48건) 세탁기(28

건) 청소기(26건) 정수기(22건) 전자레

인지(18건)등순이었다

IT기기 중에서는 헤드폰과 스피커 관

련민원이66건으로가장많았으며자동

차의 경우 수입차 관련 민원이 전체의

794%(27건)에달했다

이런 피해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

짧아지면서 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

로 단종된제품의부품을보유하지않으

려하기때문이다

공정위는 사후서비스(AS) 권리를 보

장하기 위해 가전은 68년 IT제품은

35년 자동차는 8년의 부품보유기간

을 설정했지만 권장사항일 뿐 강제규정

은아니다 이 때문에 510년을 사용할

것으로기대하고제품을구입하지만 불

과 몇 년 만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

못하고새제품을사야하는사례가적지

않다

부품단종으로수리를못할경우업체

들은제품의잔존가치에구입가격의 5%

를가산해보상을해준다그러나감가상

각을통해산정한보상금이얼마되지않

아새로구입하는데많은비용이든다

예를들어 내용연수가 7년(84개월)인

TV를 300만원에 구입해 5년(60개월)을

사용한 뒤 부품이 없어 보상을 받는다

면 구입비용에서 감가상각비(214만원)

를 제한 86만원에 구매가의 5%를가산

한 101만원만받을수있다

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나 보관 정도

등에따라잔존가치가크게달라져가전

처럼 일괄적인 계산법을 적용하지 못하

기때문에분쟁으로이어지는일이허다

하다 연합뉴스

가전자동차 부품 보유기간 있으나마나

품목별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및보상규정

출처공정거래위원회

설거지를 할 때 세척제를 적게 써도 충분한

세척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

다 무턱대고 세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릇을

더잘씻을수있는게아니라는 말이다

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척제 농

도별세척효율과헹굼정도별세척제잔류량을

조사해봤다그결과 세척제농도가 01%이상

이면세척효율이더는증가하지않았다 세척

제 농도가 짙다고 해서 세척력이 더 올라가진

않은것이다식약처는 이런 조사결과로미뤄

볼 때 무조건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것

은아니다고말했다

식약처는설거지를깨끗하게하려면먼저식

기표면의음식물찌꺼기를없애고말라붙지않

도록 즉시 10분 이상 물에 불려야 한다고 조언

했다 식기를불리는시간이길수록 물의온도

가높을수록식기를씻기쉬워진다고설명했다

헹굴때는마실수있는물을사용해 15초이

상헹구거나 물을받아서쓸때는물을교환해

가며 3회이상충분히헹구면세척제성분이남

아있을 걱정을 하지 않고 말끔하게 제거할 수

있다고식약처는강조했다 연합뉴스

세제 적게 써도충분

농도 01% 이상이면세척효율변화없어

품목 기간 연수 보상규정

TV냉장고 8년 7년

잔존가치액+최고구

입가의5%가산

에어컨보일러전자레인지정수기 7년 7년

전기압력밥솥가스레인지
6년

6년

세탁기 5년

선풍기전기장판카메라내비케이션 5년 5년

PC노트북휴대용음향기기
4년

4년

휴대전화 3년

전기면도기전기조리기기헤어드라이어 3년 3년

자동차 8년 6년
잔존가치액+잔존가

치액의 10%가산

비강제적규정탓에 수리 불가 민원 늘어

최근 3년간 432건자동차 분쟁 건수급증


